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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라스틱산업조합과 손잡고 한강공원 등에‘자원순환형 봉투’시범 보급 추진

- 서울시, 12일(화) 플라스틱산업조합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통한 순환경제 촉진 업무협약’ 체결

- 폐플라스틱 재활용해 개발한 ‘자원순환형 봉투’ 25만 9천 장,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에 시범 보급

- 민관협력을 통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과 시민 인식 개선에 앞장

□ 서울시는 12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1에서 한국

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정철수)과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순환경제 촉진 협약을 체결한다.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LG화학, DL케미칼, SK지오센트릭 등 대

기업(유화사)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들의 경제적 이익과 공동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봉투’

25만 9천 장을 한강공원 11개소(여의도, 잠실 등)와 서울시 직영 공

원 24개소(남산, 서울숲 등)에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 한강공원 11개소에는 일반쓰레기 수거용 봉투 15만 9천 장, 서울시 직

영 공원 24개소에는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 10만 장이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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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 제작한 ‘자원순환형 봉투’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생활계 플라스틱 약 10톤에 상용화제*를 배합해

개발됐다. 전체 원료의 30%가 폐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형

봉투’는 SK지오센트릭, GS리테일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제작

한 제품이다.

○ 조합의 자원순환형 봉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SK지오센트릭, GS리테일 등과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만텍, ㈜케

이리사이클링 등이 함께 지난 4월부터 7개월에 걸쳐 제작됐다.

○ 이는 사용되고 버려진 플라스틱 약 30%(약 10톤)를 원료화해 재탄생함

으로써 자원순환의 의미를 가진다.

    *상용화제(compatibilizer)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혼합하여 물성 강화 등의 역할

□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순환경제 사회로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재생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민 인식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범

보급하는 공공용 봉투에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자원순환형 봉투’라는

문구를 넣어 재생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 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후 위기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을 통해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우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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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시범 보급용 공공용 쓰레기 봉투(재활용품 및 일반쓰레기 수거용)

< 서울시 직영 공원에 시범 보급되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75ℓ) >

< 한강공원에 시범 보급되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10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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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업무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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